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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5. 28.(목) 

교정시설‘마약 ZERO존’
법무부‧관세청 마약 차단 협력 본격화

수원구치소에 평택세관 마약탐지견 투입, 

첨단 마약탐지장비 병행해 합동 점검 실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교정시설 안으로 ‘우표 마약’을 반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고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세청(청장 이종욱)과 합동으로 

수원구치소에서 마약류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 점검에는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과 평택세관의 전문 핸들러 

및 마약탐지견이 함께 투입되었다. 점검팀은 마약 반입 우려가 있는 신입 

수용자 대기실, 우편·택배물 보관소, 도서‧의약품 보관처 등에 대해 정밀하게 

수색했다. 특히 육안으로 찾아내기 힘든 미세한 흔적까지 잡아내기 위해 마약

탐지견의 후각 탐지와 법무부의 마약탐지장비(이온스캐너)를 동시에 활용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혔으며, 점검 결과 마약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이처럼 교정시설 내 마약 차단과 적발에 집중하는 이유는 최근 

마약류 수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3,314명에서 2025년 

7,429명으로 5년 사이 무려 124%나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용자 중 마약사범 비율도 

6.3%에서 11.5%로 두 배 가까이 치솟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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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은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을 진행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며, “관세청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통해 마약 유입을 강력히 단속하고 내부적으로는 마약사범 

치료와 재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마약 범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

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합동 점검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마약범죄에 대

응해, 그 어떤 사각지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양 기관의 단호한 경고”라며,

“앞으로도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교정시설 내 마약 범죄를 근절하

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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